






마치 사도행전 3 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날 때부터 앉은뱅이를 일으킨 것과 요한복음에서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보면서 누구의 죄로 그가 눈이 멀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 

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구약에서 

말하는 잘 됨과 복됨의 형태가 신약에 이르러서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 

의 연약함과 또한 부족함과 저주된 모습이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 

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닐까 생각 

이 듭니다. 

그 당시 특별히 나무에 걸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건히 믿고 있던 가장 저주된 모습이었습니 

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하고 저주된 모습에 죽음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 

의 약속된 성령을 주시는 약속의 문을 여시는 새로운 길로(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힘 독일어로 바흐 또한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부를 이유는 하나님의 

힘이 단순히 우리를 축복된 상태로 만들고, 축복을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 

장 비참하고 저주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실패된 모습인 것을 통해 모든 이 

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영광 즉 새 창조의 길로 나아가 

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언약학교는 새로운 장소를 구할 수도,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 

는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트심의 모습들이 실패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우 

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이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초청받는 

것이 선교사의 가장 큰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과 앞으로 우리 학교에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기로 초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선생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물론 학교가 이런 상황속에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적으로 보이는 실패와 저주의 모습이 기독교인에게 더 이상 실패와  



저주가 아닌 새 창조의 길로 다른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길을 여는 모습으로 사용되 

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했을 때 마음 한구석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겠지만 내 원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나 역시 주 

님 우리가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흩어짐이, 우리의 나누어짐이 

더 큰 은혜로의 인도하심으로 전환되기를 믿으며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 기도제목 - 

1. 예수님처럼 하나님앞에 순종할수 있도록




